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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주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여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

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, 기술개발을 위한 R&D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

는 IT부문 R&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 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,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

하여 2020년 우리나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

도의 R&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한다. 

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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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ⅠⅠⅠ. 서서서서        론론론론

2011년 말 현재,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
달성하였다. 무역 1조 달러 중, 수출은 5577.7억 

달러, 수입은 5244.6억 달러로 거의 비슷한 비율

을 차지하고 있다. 한편 IT산업은 총 수출액의 
28.1%인 1569.7억 달러와 총 수입액의 15.5%인 

815.2억 달러를 차지함으로써 무역 1조 달러 달성

과 무역 흑자 기조에 큰 기여를 하였다[1]. 지식
경제부는 오는 2020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

표로 설정하는 한편, 그 중 약 1.2조 달러를 수출 

목표로 설정하였다[2].

수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품의 

품질수준이며, 이러한 품질의 결정에는 R&D에 

의한 기술적 기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. 선
진국일수록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

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

고 보고, 기술개발을 위한 R&D 투자를 활발히 
진행하고 있다. 미국의 NITRD((The Networking 

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

Development), 일본의 UNS (Ubiquitous 

Network Society) II, 유럽의 FP7(Framework 

Program)/ICT 등이 좋은 예가 된다.

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, IT부문 R&D 투자액이 

IT부문 수출실적에 미치는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

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. R&D 투입은 R&D 투자

액 외에도 연구인력, 연구시설 등의 투입자원을 

고려할 수 있지만, 본 연구에서는 R&D 투자액을 

투입요소로 한정하여 R&D 투자 자체의 수출효과

를 살펴보기로 한다. 한편 R&D의 경제적 성과측

정은 공정개선에 의한 비용절감, 매출액 증대 등 

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

산출물을 수출액으로 한정하였다.  

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IT부문 R&D 투자액이 

IT부문 수출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

하여 분석한다. 후반부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활

용하여 2020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

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&D 투자가 이루어져야 

하는 지를 분석한다. 

 II. 분분분분석석석석    모모모모형형형형    및및및및    통통통통계계계계   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

 
IT부문 R&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실적에 미치

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R&D 투자액을 외생

변수로, 수출액을 내생변수로 하는 식 (1)과 같은 

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.

 

Xt = α + βRt + γWt + ε   (1)

여기에서 X는 수출액, R는 R&D 투자지출액, 

W는 환율, t는 연도를 나타낸다. R&D 투자와 수

출 간에 대한 신무역이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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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당하다면 β>0의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유추할 

수 있다. 여기에서 환율은 기준 환율인 원/달러 

환율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일부 무역학자

들은 한국의 대미무역이 일본의 대미무역 관계에 

따라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

으며,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R&D 투

자지출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병우

(2006)의 연구에서도 원/엔 환율의 설명력이 원/

달러 환율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

때문에 원/달러 환율 외에도 원/엔 환율을 독립

변수로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[3]. 

한편, 연구개발 투자는 바로 수익창출과 연결

되지는 않는다.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

발 투자로부터 수익 발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

평균 연구개발 시차는 제조업의 경우 평균 28개

월로 나타나고 있으며, 전자, 통신장비 산업은 

21.4개월로 연구개발 시차가 비교적 짧게 나타나

고 있다[4]. 여기서는 기본모형 외에도 IT산업의 

연구개발 시차를 2년으로 가정한 시차 모델도 추

가적으로 고려한다. 

이상의 모든 고려 사항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

서는 식 (2)부터 (5)까지의 네 가지 회귀모형을 설

정할 수 있다.  

[모형 1] X = α + βR + γWD + ε   (2)

[모형 2] X = α + βR + γWY + ε   (3)

[모형 3] X = α + βRt-2 + γWD + ε   (4)

[모형 4] X = α + βRt-2 + γWY + ε   (5)

여기에서 WD는 원/달러 환율, WY는 원/엔화 

환율을 나타낸다.

연구개발 투자액 자료는 과학기술통계 연구개

발활동 조사(교육과학기술부)의 매 연도별 자료를 

이용하였으며, 수출액의 경우, 2001년 이전 데이

터는 정보통신산업통계집 (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)

의 매 연도별 자료, 2002년 이후 데이터는 한국정

보통신진흥원(http://www.nipa.kr)에서 제공하는 

‘IT산업 수출입동향’ 자료를 이용하였다. 환율은 

외환은행 2012년 3월 5일의 원/달러, 원/엔화 매

매기준율을 적용하였다[5][6]{7][8].

모든 변수의 데이터는 관련 데이터의 입수가 

가능한 198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

료를 사용하였으며, R&D 투입액 및 수출실적의 

시계열 데이터는 2005년 기준 부가가치 디플레이

터를 적용하여 실질 변수화시켰다. 

III. 분분분분석석석석    결결결결과과과과    

분석모형에서 제시한 네 개의 모형에 대한 회

귀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, 모든 모형에서 분산

팽창인자(VIF; Variannce Inflation Factor)의 값들

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

(Collinearity-Statistics)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

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수정된 R 제곱 값

(Adjusted R-square) 및 F 값에서도 신뢰할 만한 

값들이 나왔다. Adjusted R-square 값은 모형 1에

서 0.961, 모형 2에서 0.962, 모형 3에서 0.924, 모

형 4에서 0.923으로 나타나 모든 모형에서 설명변

수인 R&D 투자 및 환율이 피 설명변수인 수출에 

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 

모든 모형에서 F 값은 0.000으로 나타나 회귀방정

식의 유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그러나 Durbin-Watson(D.W.) 및 t-value의 통

계량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. D.W. 통계량에

서는 네 개의 모형 모두가 기각영역은 아니지만, 

미결정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모

든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의 t 값의 유의수준이 

10% 이만인 모형은 [모형 2] 하나에 불과하였다. 

네 개 모형의 Durbin-Watson 통계량이 모두 미

결정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시계열 자료상에서 오

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. 

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

위하여 Cochrane-Orcutt 절차를 통하여 회귀분석

을 재실시하였다. 분석결과, 모든 모형에서 

Durbin-Watson 값은 채택영역에 속하게 되어 자

기상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. 하지만, Adjusted 

R-square 값들은 모두 하락하였으며, t-value 통계

량은 오히려 악화되어 원/달러 환율(WD)과 원/엔 

환율(WY)의 회귀계수의 t-value의 유의수준은 모

두 10%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 전체의 설명력은 

물론, 회귀계수의 유의수준도 떨어지는 결과가 초

래되었다. 

이번에는 자기상관 문제를 포함하여 잔차의 이

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 (2)에서 식 (5)

까지의 회귀식의 양변에 자연로그(ln)을 취하여 

변수변환을 시도하여 보았다. 이 경우 아래의 네 

가지 회귀모형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. 

[모형 5] lnX = α + βlnR + γlnWD + ε   (6)

[모형 6] lnX = α + βlnR + γlnWY + ε   (7)

[모형 7] lnX = α + βlnRt-2 + γlnWD + ε   (8)

[모형 8] lnX = α + βlnRt-2 + γlnWY + ε   (9)

표 1은 위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8개 모형에 대

한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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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 독립변수   D.W t 값 공선성

기본
R, WD ⅹ
R, WY

시차
R, WD ⅹ
R, WY ⅹ

Log
R, WD

R, WY ⅹ
Log-

시차

R, WD

R, WY ⅹ

구분 양호 ( ) 보통( ) 취약(ⅹ)

  90% 이상 - 90% 미만

D.W.

(유의

수준 

5%)

채택영역

 

기본 모형: 

1.55<D-W<2

 

시차 모형:

1.54<D-W<2

미결정영역

채택 또는  

 기각 영역

에 들지   

않는 경우

   

기각영역

 

기본 모형:

0≤D-W≤1.19

 

시차 모형:

0≤D-W≤1.15

t-value

두 개의   

회귀계수 

모두 10% 

이만

-

한 개의 회귀

계수라도  

10% 미만

다중

공선성
VIF≤10 - VIF>10

(상수) 0.331

회귀계수
R&D 투자액 0.966*** (2.132)

원/달러 환율 -0.328* (2.132)

Adjusted R-square 0.974

F Statistic 431.603***

D.W. 1.601

며, 표 2는  모형 판정을 위한 기준을 보여 주고 

있다.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형은 [모형 6]으로 

독립변수로 연구개발 투자액과 원/달러 환율을 

취하는 자연로그 모형임을 알 수 있다. 아쉬운 사

실은 모형을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시키기 

위하여 원/엔화 환율을 독립변수로 채용해 보았

으나, 기준 환율인 원/달러 환율을 사용하였을 

때보다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

이다. 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이 일

본 의존적이었으나, 근년에 올수록 점차 일본의 

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. 한편 시차변

수를 고려한 회귀분석의 결과도 오히려 시차변수

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각종 통계량이 개선

되지 못하였다. 

표표표표    1. 회회회회귀귀귀귀분분분분석석석석    종종종종합합합합    결결결결과과과과

주) 는 양호, 는 보통, ⅹ는 취약을 나타냄

표표표표    2. 모모모모형형형형    판판판판정정정정의의의의    기기기기준준준준

표 3은 IT산업의 수출액을 종속변수로, IT산업

의 R&D 투자액과 원/달러 환율을 독립변수로 하

는 자연로그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. 표 3에서 

보는 바와 같이 R&D 투자액의 회귀계수는 플러

스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, 유의수준도 매우 높게 

나타나고 있다. 수정된 R-square 값을 비롯하여 

Durbin-Watson, t-value, 다중공선성의 모든 통계

량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. 

 

표표표표    3. 모모모모형형형형    6의의의의    회회회회귀귀귀귀분분분분석석석석    결결결결과과과과

주) ***은 1%, **는 5%, *는 10%의 유의수준, 

괄호 안의 수치는 VIF통계량을 나타냄

표 3의 회귀분석 결과는 외환은행의 2012년 3

월 5일 매매기준율, 1 USD = 1118.30원 적용을 

가정하였을 때, IT R&D 투자액이 전년 대비 1% 

증가하면 수출은 전년 대비 0.966% 증가될 것으

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. 

IV. 응응응응용용용용    사사사사례례례례: 무무무무역역역역    목목목목표표표표    2조조조조    달달달달러러러러    달달달달성성성성

을을을을    위위위위한한한한    적적적적정정정정    IT R&D 투투투투자자자자액액액액
 

4.1 분분분분석석석석을을을을    위위위위한한한한    시시시시나나나나리리리리오오오오    

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

년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IT 부문에
서 어느 정도의 R&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

를 분석한다. 분석의 전제로 2020년 IT부문 수출

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%인 경
우를 중립적 수준, 40%인 경우를 의욕적 수준, 

30%인 경우를 소극적 수준, 20%인 경우를 매우 

소극적 수준으로 가정한다. 2020년 IT부문 수출액
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5%인 겨우

를 중립적 기준으로 본 것은 2001년부터 2011년

까지의 관련 지수의 단순 평균이 35.15%임을 감
안한 것이다. 

한편 2020년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수출 

대 수입 비중이 현행의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(수
출 목표 1조 308억 달러로 수출 대 수입 비율이 

52:48)를 제 1 시나리오,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출 

대 수입 비중을 유지하는 경우(수출 목표 1.2조 
달러로 수출 대 수입 비율이 6:4)를 제 2 시나리

오, 수출 목표 1.2조 달러로 수출 대 수입 비율이 

6:4를 유지하되 수출 목표를 2020년에서 2018년으
로 2년 앞당겨 달성하는 경우를 제 3 시나리오로 

명명한다. 

  

4.2 시시시시나나나나리리리리오오오오    1(현현현현행행행행    수수수수출출출출입입입입    비비비비율율율율    유유유유지지지지)

표 4는 현재의 수출입 비율을 유지한다는 전제
하에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IT 비중 변화에 따

른 2020년 IT 부문 수출 및 R&D 투자의 추정 액

을 보여주고 있다. 이 중에서 총수출에서 차지하
는 IT부문 비중이 35%인 보수적 수준을 예를 들

어 살펴보면  2012년부터 매년 IT R&D 투자액을 

연평균 10.05%(CAGR) 증가시켜 나가면 2020년에
는 IT R&D 투자액이 37조 471억 원이 되고, IT

부문 수출액 3608억 달러가 달성될 것으로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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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출에서 
차지하는 IT 비중

2020년 추정 액

IT 수출 
(억 달러)

IT R&D 

(십억 원)

40%(의욕적) 4123 42539.0

35%(중립적) 3608 37047.1

30%(소극적) 3092 31582.9

20%(매우 소극적) 2062 20756.9

총수출에서 

차지하는 IT 비중

2020년 추정 액

IT수출 
(억 달러)

IT R&D 

(십억 원)

40%(의욕적) 4800 49785.7

35%(중립적) 4200 43358.3

30%(소극적) 3600 36963.1

20%(매우 소극적) 2400 24292.9

된다. 한편 전 산업 및 IT 부문 수출액은 연평균 
7.06%(CAGR) 증가해야 2020년 목표액이 달성 가

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

표표표표    4. 적적적적정정정정    IT R&D 투투투투자자자자액액액액    규규규규모모모모(시시시시나나나나리리리리오오오오    1) 

 * 수출입 비율 51.5 : 48.5인 경우

4.3 시시시시나나나나리리리리오오오오    2(수수수수출출출출입입입입    비비비비율율율율    6 대대대대    4인인인인    경경경경우우우우)

총수출에서 차지하는 IT부문 비중이 35%인 보

수적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012년부터 매년 
IT R&D 투자액을 연평균 11.99%(CAGR) 증가시

켜 나가면 2020년에는 IT R&D 투자액이 43조 

3583억 원이 되고, IT부문 수출액 4200억 달러가 
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. 이 때 전 산업 및 IT부

문 수출액은 연평균 8.89%(CAGR) 증가해야 2020

년 목표액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 

표표표표    5. 적적적적정정정정    R&D 투투투투자자자자액액액액    규규규규모모모모(시시시시나나나나리리리리오오오오    2)  

* 수출입 비율 6:4인 경우 

4.4 시시시시나나나나리리리리오오오오    3(목목목목표표표표를를를를    2년년년년    앞앞앞앞당당당당긴긴긴긴    경경경경우우우우)

무역 2조 달러 목표 달성 기간을 2020년에서 
2018년으로 2년 앞당기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2와 

동일한 추정 액을 보인다. 이 경우 역시 보수준 

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매년 IT R&D 투
자액을 연평균 15.67%(CAGR) 증가시켜 나가면 

2018년에는 IT R&D 투자액이 43조 3583억 원이 

되고, IT부문 수출액 4200억 달러가 달성될 것으
로 추정된다. 전 산업 및 IT부문 수출액은 연평균 

11.57%(CAGR) 증가해야 2020년 목표액이 달성 

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

 V. 결결결결론론론론    

본 연구에서는 IT부문 R&D 투자액이 IT부문 

수출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
석하는 한편,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 

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

정도의 R&D 투자가 이루어져야 적정한 지를 분

석하였다. 모형을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시
키기 위하여 원/엔화 환율을 독립변수로 채용해 

보았으나, 기준 환율인 원/달러 환율을 사용하였

을 때보다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으며, 연
구개발과 상용화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

려하여 시차변수를 감안한 회귀분석도 시행해 보

았으나 오히려 시차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
다 각종 통계량이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

발견하였다. 

최적 모형은 IT산업의 수출액을 종속변수로, IT

산업의 R&D 투자액과 원/달러 환율을 독립변수

로 하는 회귀방정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한 

모형으로 나타났으며, IT R&D 투자액이 전년 대
비 1% 증가하면 수출은 전년 대비 0.966% 증가

될 것으로 추정되었다.  

이 회귀분석 결과를 2020년 무역 2조 달러 달
성을 하기 위한 각종 시나리오에 적용한 결과, 수

입 대비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그리

고 목표달성 기간이 단축될수록 적정 소요 IT 

R&D 투자액도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

다. 현행 수출입 비율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1에 

따르면 IT 수출액 목표 3608억 달러를 달성하기 
위하여 IT R&D 투자액을 CAGR 기준으로 매년  

10.05% 증가시켜야 한다. 수출입 비율을 6 대 4로 

가정한 시나리오 2 및 수출 목표를 2년 앞당긴 
시나리오 3에 따르면 IT 수출액 목표 4200억 달

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IT R&D 투자액을 매년 

11.99% 및 15.67% 각각 증가시켜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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